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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부 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2024. 1. 19.(금) 배포 2024. 1. 19.(금) 14:30

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 관련 국민들의 
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
- ’24.1.19.(금) 한겨레, 「정부 약속 믿었는데···백신 사망 피해보상 신청자 중 

고작 1.2%」 보도 관련

□ 설명 내용

 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98,100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 

검토 등을 거쳐 25.8%인 24,618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.(’24.1.16. 기준) 

 ○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때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

위하여 ▲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가능(’22.5월), 

▲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를 최소화, ▲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

2회로 확대(’22.7월)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왔습니다.

 ○ 또한,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역학적 조사·연구를 

진행하고 관련되는 국내·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인과성 인정 질환* 및 관련성 

의심 질환을 확대**해 오고 있으며

* mRNA 백신접종이후발생한심근염(’22.3월), 심낭염(’22.5월) 등 2개질환추가(총 11개)

** 횡단성척수염·피부소혈관혈관염·이명·얼굴부종·안면신경마비(’22.3월), 이상자궁출혈(’22.8월),

심근염·심낭염(노바백스, ’22.12월), 안면신경마비(얀센, ’23.8월) 등 8개질환추가(총 15개) 

  - 피해보상을 신청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정된 인과성 인정 

질환 및 관련성 의심 질환과 진단 적합성 등만 확인되면 추가적인 입증이 

없어도 보상·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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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○ ‘23.9월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

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, 인과관계에 기반한 보상 외에 사인 불명 위로금 

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간 근접 등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.

  - 이에 따라,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사례를 검토하여 총 1,359명*을 

사망 관련 보상·지원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.

* (기존) 83명 → (‘23.9.6 제도개선 이후) 1,359명

**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자 2,067명(’24.1.16. 기준)

 ○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에 

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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